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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11월14일자소급인하…한미협상일단락

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관세인하합의 이행국면

한국의대미(對美)수출자동차관세를

15%로소급인하하는내용이3일(현지시

간)미국연방정부관보에게재됐다.

이는온라인관보를통한사전게재로,

공식게재는4일이뤄진다.

관보공식게재일인4일발효되는미국

의대(對)한국자동차관세15%는지난

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며, 소비목적으로수입되거

나창고에서소비를목적으로반출된자

동차및자동차부품에적용된다.

이로써지난 4월시작된한미간관세

무역 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규모대미투자

와미국의대한국관세인하등을서로주

고받는합의가이행국면으로들어가게

됐다.

한국에대한국가별관세(일명상호관

세)를15%(종전25%)로인하하는내용

도관보에포함됐다.

항공기및항공기부품,원목과목재및

목제품에대해서도관세가지난달14일0

시1분기준으로소급인하된다.

항공기와그부품의경우세계무역기구

(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제품중무인기를제외하고는상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목재, 목제품에대한품목관세

는최대15%로조정된다.

소급인하된관세율은미국의통일관

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수정해반영된다.

이번관세소급인하는한미가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

일 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이하

팩트시트)의후속조치다.

안보와무역합의를포괄한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하

는조건으로미국은한국산자동차등에

대한관세를인하하고,한국의우라늄농

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핵추진잠수

함도입을지원또는승인키로하는내용

을담았다.

이와관련,한미양국은지난달14일서

명한 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

(MOU) 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국회에제출되는달의 1일자로관

세인하조치를소급적용하기로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국회에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

한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하

면서소급적용이실행됐다. 연합뉴스

홍콩화재참사 사망자159명으로늘어

1세부터97세까지참변

홍콩북부아파트화재참사로인한사

망자가159명으로늘었다.

4일명보와성도일보등홍콩매체등

에따르면홍콩경찰은전날기자회견을

열어화재현장7개동에대한수색작업

을완료하고시신3구를추가로발견했다

고밝혔다.

이번화재로인한사망자는159명으로

늘었다. 현지경찰은사망자가운데 140

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확인작업을이어가고있다.

확인된사망자중남성은49명,여성은

91명으로집계됐다.

연령대는생후1세영아부터97세고령

자까지다양하다.

현직 소방관 1명, 외국인 가사도우미

10명, 현장근로자5명도포함됐다. 부상

자는모두79명으로이가운데37명은여

전히입원치료를받고있다. 중상자 4명

은위독한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

실종자도 31명에달해사망자는더늘

어날가능성이있다.

이번화재는지난달 26일오후 2시 50

분께홍콩북부타이포에있는 32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속에43시간넘게진화작업이이어

졌다.

당시단지내보수공사가진행중이었

으며,창문을가린스티로폼등가연성자

재가불길확산을부추겼다는지적이나

온다.

고층건설현장에서흔히쓰는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고층작업을하기위

해설치하는임시구조물)와작동하지않

은화재경보시스템도초기대응을어렵

게했다. 연합뉴스

美, 한국車관세15% 발효… 11월1일부터소급

대형화재가발생한홍콩북부타이포의아파트단지 웡푹코트 인근에서한시민이희생자들을

위해헌화하고있다.

오픈AI, 스타트업넵튠인수

구글의추격을받는오픈AI가 챗GPT

개선을위해인공지능(AI) 모델훈련과

정을모니터링하는스타트업인수에나섰

다. 오픈AI는폴란드에본사를둔AI 스

타트업넵튠AI를인수한다고3일(현지시

간)밝혔다.

넵튠AI는AI 모델의훈련과정을감독

분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도움을주는소프트웨어를만드는기

업이다. 다만양사는인수가격을비롯해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